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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지정면 일대

유산 형성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

원주는 한반도 중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원주의 동

쪽은 차령산맥의 일부인 치악산맥이 남북으로 병풍처럼 

도시를 감싸고 있고 남한강과 섬강이 흐르는 서남쪽은 

비교적 평탄한 충적대지를 이루고 있어 농경활동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태백산에서 발원한 남한강은 평

창, 정선, 영월, 단양, 충주를 거쳐 원주에 이르고 다시 여

주, 이천, 서울을 지나 서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중부지

역을 동서로 관통하여 흐르고 있다. 때문에 육상교통로

가 발달하기 이전 남한강의 수운은 한반도 중부지역의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었고, 고대에는 국가 간 서로 세력

을 펼치려는 각축장이 되기도 했다. 원주는 수운을 이용

한 교통뿐만 아니라 한반도 중부의 동서와 남북을 이어

주는 여러 경로의 육상 교통로가 발달하였다. 

이러한 육상 교통로는 원주에서 남한강, 섬강과 만나 

고려의 중심지 개성으로 연결된다. 한반도 동남부와 한

양을 연결하는 평해로는 원주를 통과하는 대표적인 육

상 교통로이다. 평해로는 원주 북서쪽 흥법사에서 섬강

과 만난다. 따라서 크고 작은 육상로와 개성으로 연결되

는 남한강의 수로가 교차하는 원주는 남한강 유역의 여

러 도시 중 특히 교통의 요충지로 번성하였다. 

남한강이 지나는 원주시 부론면은 남한강을 사이에 두

고 충청도, 경기도와 접하고 있어 예로부터 사람과 문화

가 들고나는 길목이다. 고려시대에 설치된 12조창 중 한

곳인 흥원창이 설치된 곳이 바로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이다. 횡성에서 발원한 섬강은 흥호리에서 남한강과 만

난다. 거돈사와 법천사 터는 흥원창 상류의 남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흥법사 터는 남한강과 연결된 섬강에 연하

여 위치하고 있다. 대규모 사원을 건축하고 유지하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고대 신라와 백제의 도

읍을 중심으로 큰 사원이 건축된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그러나 왕도를 벗어난 남한강 중류지역의 원주에 대규모 

사원이 건축되고 특별히,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크게 

번창한 이유는 고려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했던 조창(흥

원창)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고 중앙 권력 강화를 위해서 

조운과 역참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교통과 통

신을 위해서 필수적인 작업이었다. 육상에는 육참을 설

치하고 강변에는 수참을 설치하면서 중앙과 지방 사이의 

명령과 통신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안과 강변의 60

개 포구를 거점으로 활용하여 조세를 운용하는 조운제를 

정비하였다. 한강 주변의 60포구를 거점으로 삼아서 조

세를 운송하는 체제는 현종 연간(1010~1031)에 12조창 

체제로 개편되었다. 국가에서 조창을 건설하여, 조창 주

변 지역의 조세곡을 조창에 한꺼번에 수납했다가 국가 

소속 조운선으로 개경까지 운송하는 조운제도가 처음으

로 제도화된 것이다. 이후 10세기 후반에 서해도 안란창

이 추가되어서 12조창은 13조창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이 

제도는 이후 350년간 운영되었다. 

조운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주된 거점지로 만들어진 12

개의 조창은 대부분은 연안 해안을 따라가는 해로수운

박 종 수   Park Jongsu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onju Cityhall
wjmuseum@korea.kr

고려시대 남한강 유역의 불교사원 유적 1 )

Goryeo Dynasty Buddhist Temple Sites associated with the Namhangang River Waterway Transportation 

1) 원주시에서 발주한 남한강 유역의 사원유적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기초조
사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이 연구는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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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였으나 한반도의 동쪽, 동남쪽에서 모이는 쌀

은 개성 및 수도권으로 실어 올리기 위해 남한강의 내륙

수운을 이용하여 흥원창(원주)과 덕흥창(충주)에 집적된 

뒤 개경으로 옮겨졌다. 조운 교통로의 발달로 중요 거점

에 위치한 원주는 중세 고려왕실이 사상적으로는 불교를 

이용하고, 중앙의 국가 운영을 위해 활용된 교역과 지역

거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한반도 중부에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 원주는 신라 북

원경의 치소이자 신라 말에는 원주에서 일어난 북원의 

호족 양길이 경기, 충청 일대까지 장악하면서 세력을 떨

쳤다. 892년에 양길(梁吉)에 의탁한 궁예는 원주 치악산 

석남사에 머물다 양길의 군대를 얻어 평창, 영월을 점령

하고 동진 하여 894년 10월 명주(溟州)에 입성하였다. 이

후 895년 8월 한산주(漢山州) 관내 10군현을 차지하였

고, 896년에는 송악(松嶽개성)의 유력한 호족 왕건 가문

을 받아들였다. 899년 7월에 북원을 중심으로 남한강 일

대에 큰 세력을 이루었던 양길의 군대를 패배시켰다. 이

를 계기로 900년 10월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였고, 901

년에는 고려(高麗)를 건국하였다. 이런 이유로 원주는 고

려 건국의 배태지(胚胎地) 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918년 궁예를 축출하고 왕위에 오른 왕건을 비롯한 고려 

전기의 국왕들도 원주의 지정학적, 정치적 중요성을 깊

이 인식하고 있었다. 고려 전기의 국왕과 원주의 관계는 

세 곳의 사원에 주석했던 고승들과 그들이 입적하고 세

워진 비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특히 왕건은 원주 흥법

사의 진공대사 충담을 스승으로 받들었고, 충담 스님이 

입적하자 직접 비문을 짓고 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불교국가를 표방한 고려의 정치체계에서 사원과 승려

는 매우 중요한 위상을 점유하고 국가이자 왕실의 지원 

하에 막강한 권한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

려 왕실은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면서 국가운영의 목표와 

방법을 설정할 때 불교 고승 및 사원과의 협력을 매우 중

시하였고 이들을 통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

을 확보하였다. 이는 왕사, 국사의 탑비에 새겨진 비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런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

으로 흥원창 주변의 흥법사, 거돈사, 법천사는 단순한 불

교사원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단위로서 숙박업, 상업, 수

공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영에 나섰다. 

이들의 독보적인 위치는 절의 크기, 원의 운영, 왕실의 

국사 임명, 이에 따른 왕실의 경제적인 지원으로 당시 최

고의 공예 수준으로 제작된 탑과 탑비 등이 보여준다. 

남한강 유역의 수로와 육로를 중심으로 국가나 민간의 

경제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원주의 세 개 사지는 바로 이와 같은 흔적을 대

변하는 유산이다. 세 개의 사원 유적과 인근의 조창 유적

은 근대교통수단이 발전하기 전인 중세부터 근세까지 활

발하게 이용되었던 내륙 수운로로서 특히 수도와의 입지

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남한강 수운 교통로를 중심

으로 불교 국가였던 고려시대에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서서 경제체계의 큰 축을 담당했던 불교사원의 역할과 

위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이다. 

이는 한반도의 역사에서 고대에서 중세시대로 넘어오

는 시기의 정치, 경제, 운송 체계의 변화를 다각도로 보

여주는 유산이고 화폐경제가 도입되기 전 농업국가인 고

려시대 및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약 600~700년 가까이 

운영되었던 조운로 시스템이 초기에 권력의 보호를 받은 

불교사원이라는 국가적인 종교시설과 더불어 어떻게 형

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유산이다. 이 사찰들이 위치한 

지역은 남한강수로의 요지로 남한강수로의 물자유통을 

장악한 유력 세력도 존재하였던 곳이다. 이 지역의 사찰

들은 창건과 운영에 있어서 주변 유력 세력들과 관련이 

깊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산의 특징

신라시대에는 국가의 중심이나 상징적인 위치에 사찰

이 배치되다가 고려조에 들어서면 사원은 교통의 결절점

이자 길목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사

원들이 지방 거점지로 사용되면서 상업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고려가 체제를 정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10세기 후반이다. 원주에 있는 세 곳의 사원

도 이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한다. 흥법사지 진공대사탑 

및 석관(10세기 초반, 보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비(11

세기 초반, 보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11세기 후반, 국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7 17:50(KST)



특집 I Special Feature

38 건축 I 제61권 제09호 I 2017년 09월호

보)이 전성기를 대변하고 있다(그림 1~3 참조). 

각각의 사원은 약 60년 정도의 시기 차이를 두면서 서

로 번성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흥법사는 10세기 초, 고려 

건국과 더불어 최고의 위치를 점하였다. 뒤를 이어 거돈

사는 11세기 초 현종의 재위시기에 번성하였고, 법천사

는 11세기 말 문종 대에 최고의 사세를 자랑하였다. 세 

곳의 사원은 고려의 건국과 더불어 고려 전반기에 걸쳐 

점차 왕권이 안정되어가는 과정에서 조운로의 체계화와 

더불어 남한강 유역을 따라 차례로 번성하였고 조선 전

반기에 모두 몰락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각

각의 사원은 고려시대 조운로의 운영과 더불어 융성했던 

불교사원의 모습을 오롯이 잘 간직하고 있는 유적이다. 

원주 지역의 불교사원은 고려가 건국하던 시기에 기존 

통일신라의 중앙귀족과 교종의 권력구도를 깨고 새로운 

호족과 불교의 선종교단을 규합하면서 이들을 중앙집권

체계화 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다. 그리

고 고려 초기 왕들이 특히 원주 지역의 이 세 개 사찰에 

반복적으로 왕사나 국사를 임명하는 것과, 이를 계기로 

사찰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것은 모두 이 

세 사찰이 남한강 유역의 조운로 운영과 그 결절점에 있

는 흥원창의 운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

다. 남한강 유역 일대는 남한강이 원주 부론면에서 섬강

을 만나 여주를 거쳐 양평에까지 이르는 지역을 포괄한

다. 이 일대는 수로와 연결된 육로가 주변지역으로 연결

되어 있어서 남한강 수로가 직접적으로 지나는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영서지방과 그 너머의 충청북도 남부, 

경상북도, 강원도 영동지역까지 물자 운송을 하던 간선 

교통로로 활용되었다. 남한강 수로는 고려시대 이후 조

운제도가 성립되면서부터 국가의 기간 교통로가 되었으

며 이 교통로의 중심 요지를 차지하는 곳이 바로 원주 흥

호리 일대로 이 곳에 12조창 중의 하나였던 흥원창이 위

치하였다. 

흥법사지

원주 흥법사의 창건시기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진공대

사탑비’의 존재는 흥법사의 연혁에 몇 가지 단서를 제공

한다. 진공대사탑비는 고려 태조 때의 왕사 충담의 탑비

로 비문에 따르면 940년 충담이 입적하자 탑과 비를 세

워 그를 기렸다고 한다. 따라서 흥법사는 940년 충담의 

입적 이전부터 법등이 이어지고 있었던 사원임을 알 수 

그림 1. 거돈사지 원공국사탑 및 탑비                             그림 2.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및 탑비               그림 3. 흥법사지 진공대사탑 및 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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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충담이 입적하자 원주 영봉산 흥법사에 탑을 세우

고 고려태조가 친히 비문을 지었다는 기록은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의 사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 흥법사는 

고려 태조 이전에 창건되어 고려 전기에는 높은 사격을 

지닌 사원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흥법사의 연혁과 관련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단지 고려후기 『역옹패설』을 필두로 여러 문집

에서 언급되고 있다. 고려후기까지 흥법사가 법등을 이

어오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은 목은 

이색의 『목은시고』 중에서 “興法堂頭”이란 표현은 흥법

사의 주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1390년대에도 흥법사가 존

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전기의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흥법사 경내의 탑비

를 언급하며, 특히 『신증동국여지승람』 편찬에 참여했던 

서거정의 시에는 흥법사 대 앞에서 비문을 탁본하였다는 

구절이 있어 15세기 중엽까지는 사세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84년 간행된 『관동행록』은 이우가 1510~1511

년 강원도 관찰사로 나가 있는 동안 지은 100수의 시를 

모아놓은 것인데 그 중 「원주흥법사비」라는 시에는 당시 

흥법사의 모습을 폐허로 묘사하고 있다. 흥법사가 17세

기 전반에 이미 폐사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은 이민구

의 「관동록」에서 비를 관청으로 옮긴 이후 비가 파손되어 

일부가 결실되었고 화재를 입어 글씨는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며 을해년(1653년 추정) 가을 방문하

였을 때는 풀이 무성한 채 터만 남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볼 때 1653년 이전에 폐사된채 비만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중반의 지리서인 『여지도서』

에서도 “今廢”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1799년 편찬된 『범우

고』에서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흥법사의 창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진공대사 충담이 입적한 940년 이전에 이미 사격을 갖추

고 있었던 사원으로 추정되며 고려 전 시대에 걸쳐 법등

이 이어지고 조선 전기까지 존속하였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6세기 전반에 쇠락하였거나 폐사되어 

17세기 이후에는 자취를 감춘 것으로 판단된다.

흥법사지에서는 그동안 석물학술조사만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행해지지 않았다. 2015년 처음으

로 발굴조사가 일부구역에서 실시되어 일탑식 가람배치

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었다. 시굴조사 구역에서는 

9~10세기의 통일신라 기와와 12~13세기의 고려기와가 

출토되어 관련된 유구가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조사지역 북쪽의 지하탐사 결과도 사원과 관련된 시

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그림 4 참조). 

거돈사지 

거돈사의 창건 경위나 중건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

지 않고 있으나 희양산 봉암사의 개산조인 지증도헌

(824~882)의 비문에서 864년 현계산 안락사로 옮겨 교화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현계산에 위치한 거돈사

가 안락사의 후신으로 추정된다. 안락사가 거돈사로 사

명이 바뀌는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후삼국기의 혼란 속

에서 신라왕실의 지원을 받은 안락사는 초적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명맥을 유지하기 곤란하였을 것으

로 보인다. 

거돈사에 대한 기록은 지종의 하산으로 다시 나타나고 

사상적 배경이 법안종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개경에

서만 활약하던 지종이 89세인 1018년(현종 9)에 개경 광

명사에서 하산하고 그 해 거돈사에서 입적한 것이 거돈사

그림 4. 흥법사지                                              그림 5. 거돈사지                                               그림 6. 법천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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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상을 보여주는데 광명사와 거돈사는 본말관계로 연

결된 관계이고 광명사는 태조 왕건이 자신이 살던 집을 

하사하여 세운 사원으로 지종도 대선사가 되어 주지를 역

임한 후 왕사로서 하산할 때까지 주석하였던 곳이다. 

원공국사 지종 스님의 입적 이후 고려 강종 즉위년인 

1212년에 선종승려 정각국사 지겸이 왕사로 임명되어 거

돈사의 주지를 역임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1530년에 편

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거돈사는 현계산에 있다. 

고려 최충이 찬술한 중 승묘의 비가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으나 18세기 영조대에 만들어진 여지도서에는 거돈사

가 이미 폐사가 되었다고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적어도 

18세기 이전에 법통이 끊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거돈사지

는 1986년 석물 실측 및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1989~1992

년까지 총 4차례에 걸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발굴을 

통해 9세기경에 창건되었고 나말여초에 중건된 이래 11

세기경 법안종 사원으로 최고의 사세를 누리다가 18세

기 이전에 폐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돈사는 중심사역

의 건물지와 별원을 구성하는 건물지로 이루어져 있는

데, 창건 당시에 규모가 작았고 북쪽과 동쪽으로 고려 초

기와 중창 시기에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5 참조). 

법천사지

법천사는 725년에 창건되었다고 하나 사실여부는 확

인되지 않으며, 다만 법상종 유식학이 성덕왕대 승려 도

증(道證)의 귀국으로 본격적으로 전수되기 시작하고, 경

덕왕 때 도증의 제자인 태현에 의하여 집대성되어 종파

로 성립된 점으로 미루어, 그 대표사원이었던 법천사도 

8세기 말경에 창건된 것으로 추측할 따름이다. 한편 법

천사에 대한 현재까지 확인된 최초의 기록은 928년 유가

종의 석초(釋超)가 법천사에서 현권율사(賢眷律師)에게 

계(戒)를 받았다는 것으로, 이 시기에 수계를 할 수 있는 

계단(戒壇)이 있었다는 것은 법천사가 928년 이전에 이

미 어느 정도 사격(寺格)을 확립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032년에는 법상종의 고승이었던 정현(鼎賢)이 덕종(德

宗)의 교지를 받고 주지로 부임하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

에도 법천사는 법상종계의 중요사원이었음을 알 수 있

다. 이후 법천사의 승중(僧衆)이 동요하자 덕겸(德謙)을 

보내 진정시키고 이에 승통(僧統)을 내렸다는 것으로 보

아 법천사가 대단한 사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지광국사현묘탑비에 의하면 해린은 991년경 법천사에

서 머물던 관웅(寬雄)대사에게 수학하고 현화사 등의 주

지를 거쳐 국사가 된 후 1067년에 국사의 신분으로 법천

사로 돌아오는데, 이를 계기로 법천사는 법상종의 중심 

사원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더욱 번창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405년(태종 6) 조정에

서 사사(寺社)를 혁파하고 없앨 당시 법천사는 화를 면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1407년(태종 7)에 확인된다. 또한 

유방선(柳方善)이 한명회.서거정.권람 등을 가르치고, 이

들이 탑에 시를 써놓았다고 하는 기록에 비추어, 적어도 

조선초기까지는 법천사의 법맥이 이어 온 것을 알 수 있

다. 법천사는 지관스님이 머물던 1589년까지는 존속하다

가 1592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소실되었고 허균이 답사

하는 1609년에는 폐사된 상태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

선후기에 쓰여진 각종 지리지에도 법천사가 중창(重創)

되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폐사된 것으로 기록하

고 있다.

현재까지 총 10차례의 발굴조사를 거치면서 지광국사

현묘탑비가 위치한 가장 상층구역, 금당과 탑지가 포함

된 사원영역과 정청, 양익사, 숙박시설이 결합된 객관 영

역이 조사되었다. 독립된 원과 여러 종류의 부속건물들

이 중심영역의 주변에 넓은 범위로 분포하고 있으며 창

건기 유구, 중창 유구, 재건중창 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그림 6 참조). 

흥원창지

원주에서는 남한강까지 길게 흐르는 섬강을 따라 동쪽

으로는 충주, 제천, 서쪽으로는 여주, 서울, 그리고 서해

바다까지 갈 수 있고 강을 거슬러서 횡성도 쉽게 갈 수 있

어 원주는 교통의 요지였다. 흥원창은 원주의 남쪽 30리 

지점인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창말 인근에 있었다고 추정

된다. 섬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의 북쪽에 나지막한 

산을 등지고 있으며 창터 양쪽으로 산자락이 흘러내려 자

연적인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 흥호리 일대는 영동지방

으로 가는 육로와 충북내륙으로 통하는 육로, 그리고 경

기 남북지역으로 통하는 수로가 모두 연결되는 교통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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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지였다. 이 곳은 또한 남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가 

선단을 이루어 상류지역으로 항행하는 곳으로 소강하는 

물자와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집결하는 곳이었다. 

원주 지역은 강원도이지만 남한강 덕분에 충적평야가 

비교적 많아 밭보다 논이 많아 물자가 풍족했으며 소금

을 비롯해 서해를 통해 유입되는 물산은 섬강을 따라 동

해안으로 팔려나가기도 했다. 다만 아직 흥원창은 한번

도 제대로 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시굴조사가 행해

진 적이 없어 물리적인 유적의 흔적이 확인된 적은 없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합되는 근거 기준: (iii), (iv) 1)

(iii) 살아있거나 또는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 혹은 문명

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세 개의 사원 유적과 조창 유적은 근대교통수단이 비

약적으로 발전하기 전인 중세부터 근세까지 활발하게 이

용되었던 내륙수운로, 특히 수도와의 입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남한강 수운 교통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불교 사찰이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서서 경제체계의 큰 

축을 담당했던 역할과 위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면서 고

려시대 정치경제의 사회적인 면모를 모두 보여주는 유

산이다. 원주라는 내륙수운 및 육상교통이 만나는 요충

지에 자리잡은 각 사원의 위치, 국가 내의 주요 교통망과 

유통로의 거점에 설치되었던 객관을 포함한 사원의 규

모, 생산 및 유통판매를 적극적으로 전개한 고려시대 불

교 사원의 운영방식과 그 흔적, 고려 초기 왕실과의 밀접

한 관계를 통해 왕사와 국사를 배출한 흔적으로 남은 화

려한 석조물들이 그 위상과 역할을 보여준다.  

고려는 한국 역사에서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는 중요

한 역사적 발전 단계에 접어든 시기인데 단순히 왕조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회와 정치 체계 전반이 모두 바뀌었

다. 중앙집권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전에는 각 

지방에서 각각 이루어지던 일들이 중앙으로 집결하게 되

었고 국가는 본격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세금을 걷어서 

경제를 지탱하게 되었다. 그런 포괄적인 정치.경제적 체

제가 성립되어 운영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남한강 유역

의 조운체계와 인근의 불교사원들이다. 각 사원은 고려 

왕실의 지원을 받으면서 근거지역의 조운선 운영과 세곡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물류와 상업의 

요충지로 기능하며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이는 한반도의 역사에서 고대에서 중세시대로 넘어오

는 시기의 정치, 경제, 운송 체계의 변화를 다각도로 보

여주는 유산이고 화폐경제가 도입되기 전 농업국가인 고

려시대 및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약 600~700년 가까이 

운영되었던 조운로 시스템이 초기에 권력의 보호를 받은 

불교사원이라는 점에서 국가적인 종교시설과 더불어 어

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유산이다. 

(iv) 인류 역사의 주요 단계(들)를 보여주는 유형의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의 뛰어난 사례여야 한다.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많은 사찰들은 그 역사적 형성 

배경을 삼국시대에 두고 있으며 불교국가를 표방했던 고

려시대에 들어서면서 불교는 정신적 신앙이나 종교의 틀

을 넘어서서 사회경제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이런 불교의 발전에 맞추어 불교 

사원은 신앙의 장소만을 갖지 않고 경제적인 생산활동, 

교통 요지에서의 숙박시설 제공, 지방 교통의 거점에서 

유력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다. 원주의 세 개 사지는 교통 요지에 위치하여 주요

한 신상시설과 더불어 원시설, 공방시설을 갖추고 번성

했던 고려시대 불교사원의 대표적이고도 탁월한 유형을 

보여준다. 

고려 이후 불교를 탄압했던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불교는 산중사찰을 통해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

다. 이에 따라 한국 불교 발전의 단계를 보여주는 사찰들

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조선시대 등의 시간적 분포

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불교가 사회경제적 역할을 가장 

막강하게 행사했던 고려시대에 번성한 사찰의 유형을 보

여주는 예는 매우 드물다. 원주의 사지는 한국의 불교 발

달 단계 중 가장 번성했던 시기의 사찰 건축과 그 유형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이다. 1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www.unesco.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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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및 또는 완전성의 기술 

진정성

흥법사, 거돈사, 법천사 터는 모두 발굴조사 또는 시굴

조사를 통해서 절터가 확인된 곳으로 현재는 석축, 건물

터, 배수로, 석탑, 탑비 등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들은 출

토된 유물과 출토 지층으로 미루어보아 소재와 재료, 위

치와 환경, 사원으로서의 기초적인 형태와 디자인의 진

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사원 모두 본래의 입지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으며 

남한강과의 지리적 관계는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들은 모두 사원으로서의 기초적인 구성을 유지하고 있고 

조선시대에 특별히 중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시대 번

성했던 특징을 잘 간직하여 형태의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발굴조사나 시굴조사의 실시로 세 사원에서 

출토된 여러 유물들의 시대적인 특징과 소재, 재료, 그리

고 기법에서 그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흥원창 터는 아직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

문에 지표면 아래에 유산의 형태와 디자인, 소재 및 재료 

등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강물이 흘러

가는 방향과 환경, 흥원창 주변의 흥호리 창말, 법천사의 

법천리 등과 같이 인근 지역의 지명에서 보이는 언어와 

여타 형태의 구전 전통 등에서 진정성을 갖추고 있다. 다

만 흥원창 주변 남한강의 흐름은 물길이 오랜 시간동안 

자연적으로 변화한 것과 더불어 근현대 시기에 들어서서 

시행한 물길 조성사업 때문에 약간 변화한 면이 있다. 그

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지형과 옛 물길을 분석하는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완전성

고려시대 남한강 유역의 조운체계와 관련 불교사원이

라는 유산은 전체적으로 하천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물

건이 집적되는 조창지와 조창과 조운선의 운영에 깊게 

관여하면서 번성했던 사원의 터, 그리고 이 곳에서 출발

한 조운선이 향해간 수도 방향의 하천 유역까지를 포함

하는 것으로 범위가 설정되어있다. 이는 전체적인 조운 

체계를 이해할 수 있으면서 관련된 유산을 보호할 수 있

는 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온전함의 관점에서 유산의 

완전성을 갖추고 있다. 

세 개 사원과 흥원창터로 추정되는 곳들은 조선시대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중창이나 개발이 이루

어지지 않았던 곳이다. 거돈사지와 법천사지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그 영역이 보존 관리되고 있으며 거

돈사 내의 원공국사탑과 탑비, 삼층석탑이 모두 보물로, 

법천사 내의 지광국사탑비 역시 보물로 지정되어 보존관

리되고 있다. 흥법사지 또한 삼층석탑과 진공대사탑비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사지 자체는 강원도 문화재자

료로 보존관리되고 있다. 

현재 확인된 사역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원 흔적이 확

인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로 거돈사는 사적 지정영역

을 확대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흥법사 역시 전체적인 사

원 규모 확인과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해서 사적 지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법천사는 현재까지 가장 중점적으로 

발굴이 이루어진 사원으로 고려시대, 조선 초기의 사원

의 규모와 형태가 온전하게 드러나 종교시설로서의 사찰

과, 경제시설로서의 원과 공방이 모두 공존했던 이 시기 

사원의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다.

필자 소개

박종수 원주시 문화재 담당은 원주역사박물관장을 역임하였으며, 1997년 원주시

사 편찬을 기획 주관하였고, 1995년 8도 감영중 최초로 강원감영 정비복원 계획

을 입안하였으며, 거돈사지와 법천사지 등 폐사지 정비와 영원산성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등 1995년부터 지금까지 원주의 역사와 문화재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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